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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이 지난 오늘, 한
국에서의 모험이 시작
된다

메르세양은 간호사이고, 지금
을 한국어 연수를 하고 있다.
오푸스데이 몇 회원들과 함께,
지금은 대전에서 사도직 사업
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국에서의 시초를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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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전 성호세마리아는 오푸스데이
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수 많은 사업
이 적혀있는 문서를 몇 몇 여학생에
게 보여 준 적이 있었다.

그 문서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의 기
숙사, 패션사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 등등이 나와 있었다. 그것이 오
늘 한국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나는 몇 달 전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
하느님 사업이 이 땅에서 뿌리내리기
를 바라며 비행기를 탔다.

대전은 한국에서도 가톨릭 종교가 깊
은 장소이다. 한국인으로서 첫 사제
이셨던 김대 건 안드레아 성인도 이
근방에서 태어나셨다. 

나와 함께 브라질, 필리핀, 아르헨티
나, 호주, 스페인에서 여성 회원들이
같이 입국 하였다. 그 중에 두 자매님
들은 한국인 교포로서 우리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을 주고 계시다. 



지난 1988년부터 한 여성회원이 정
기적으로 방한하셨기 때문에 일상생
활 안에서의 성화라는 가르침을 전하
는 일이 처 음은 아니다.

이웃들과 한국어 공부

페루에서 오푸스데이를 알게 되었던
한 협력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2009년 9월부터 아파트를 구해 기도
실,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을 조금씩
꾸며 나갔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보낸 도움과 오
신 분들 중에 벌써 취직된 분 덕택에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은 거의 하루 종일 한국어공부를
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언어를 배
워서 이곳 사람들의 생각, 걱정거리,
관심,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꿈이다. 많은 분 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필요할 때면 항상 도
움을 받을 수 있고, 길을 잃어 버렸을
때, 치과에 가야 할 때, 물건을 싸게



사야 할 때 언제나 친절한 분 들이 옆
에 계셨다.

특별히 옆집에 사시는 이웃 분들 에
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지난주에
는 내가 한국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오셔서 대화를 나누어 주셨다.

많은 분들 덕택에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나도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갑자
기 대국이 되어버 린 마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집에서
해왔던 것과 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고향에 온 것처럼 편
하게 한국의 습관을 따르고 있다. 누
구 나와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몇 번
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느냐고 길
거리에서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이젠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고, 허리
를 굽혀 인사를 하고, 한국식으로 식
사를 하거나 지하철역에 입구가 8개
정도 있는 것이 나에게는 모험이지만



배우고 있다. 올 겨울에는 한국에서
100년 만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렸다
고 한다. 우리 회원들 중에는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니 들도 계셨다. 얼
어 붙은 파이프를 녹이고, 얼어서 마
치 조각처럼 되어버린 셔츠를 보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배를 잡고 웃기도
하였다.

퍼즐을 풀때처럼…

한국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찾는 이들이
많고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
이 가톨릭 교리 강의에 참여하고, 받
아 적으며 열심히 배우려 하는 모습
이 보기가 좋았다. 어떤 자매님은 “믿
음은 아마 퍼즐을 풀 때 점점 맞아가
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다. 오푸스데이의 영성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점을 가
치 있게 받아 들이고 있다.



한 음악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학
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느님
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 해보
았다 하시며 아마 오푸스데이를 만나
기 전부터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
셨다.

며칠 전에는 영문학과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시간의 공부는
한 시간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성 호
세마리아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더니
“진짜? 진짜?” 라고 놀라며 좋아했던
적도 있었다.

서울에서도 자주 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자들이 몇 분 계셔서 교육 활동
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난 12월 에는
피정에 여러 분들이 참여하셨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홍콩에 며칠
들렸었는데 그곳에서 오푸스데이의
메시지를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전하
였던 자매님들 중 한 분께서 “하느님
께서 다 하실 것 입니다” 라고 말씀하



셨다. 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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